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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 마태복음 6장 9절 
- 제목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일예배 말씀을 토대로 삶을 나누는 사랑방 말씀나눔지

· 마음의 문을 열며 
밀러라는 학자는 주기도문 초두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말을 ‘기도의 황금문’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황금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이 황금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를 끌어안으시고, 그 입에서 떨어지는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시며 또한 응답해 주십니다. 황금문을 
닫아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언제나 이 황금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당신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것은 당신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이 황금문을 통과한 사람인지, 황금문을 닫아 놓고 있는 사람인지 서로 신뢰를 갖고 있는 
우리 사랑방에서 “기도의 황금문”에 대해서 나누어 봅시다.   

·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라고 했습니까? (마6:9)
 

2.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기도하실 때 어떤 호칭을 사용하셨습니까? (참조, 마11:25, 요11:41, 요17:1, 마27:46)
 

3.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여~”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신은 어떤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4.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것은 혁명적인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까?
      * 일반계시 측면 : 이사야 64:8, 말라기 2:10a
      * 특별계시 측면 : 로마서 8:15 
 

5.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주실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별하셨습니다(요17:9).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본문 읽기 
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1.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2.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3.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 말씀기도제목 
1.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부를 때마다 사탄의 종노릇에서 건져내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2. “아바 아버지!”를 부르는 자마다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우리를 다스리는 아버지”, “모든 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3. 송원교회가 「주기도문 강해」 “기도” 성숙시리즈를 통해 “아버지와 더불어 함께 있는 삶”을 깨달아 기도의 은혜와 기도응답의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설교자 : 조경래 담임목사

· 삶의 열매를 거두며 
당신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어떤 감정을 가집니까? 만약 당신의 가슴에 냉기가 돈다면 한 가지 처방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피눈물을 쏟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일하시던 그 공사장으로 가서 보십시오. 그 공사장은 
바로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당신을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고생하고 일하셨는지, 나중에 그 생명을 다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냉랭했던 가슴에 다시 뜨거운 사랑이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를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에 뜨거운 
교제가 오고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계속 사랑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마주 
앉으시는 기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